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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:  더벨 2024-115           

수    신 : 취업센터 

참    조 : 취업센터 담당자 

제    목 : 더벨 수습기자 채용의 건 

 
 

1. 귀교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 

2.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인 더벨(thebell)에서 창의적이고 패기 넘치는  

수습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  

 

 

- 아 래 – 

 

 

1. 회사소개 

 

더벨은 2007년 출범한 한국 최초의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입니다. '자본시장 미디어' 왠지 딱딱해 보

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모든 경제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. 국내외 자본시장 및 경제

주체들의 움직임과 변화, 주요 경제·금융 이슈, 인수합병(M&A), 기업공개(IPO) 등이 모두 취재의 영

역입니다. 

 

매체 홍수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,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를 지향합니다. 이미 1000여개가 넘

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더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콘텐츠의 값을 제대로 매기는 도전을 더벨은 

이미 수 십년 째 해오고 있습니다.  

 

좋은 매체와 좋은 기업의 길을 고민합니다. 말뿐인 최고를 지향하지 않습니다. 구성원들에게도 업계 

최고 수준의 처우를 약속합니다. 월 2회 복지 휴무제도를 통해 워라벨을 추구합니다. 기업으로서 더

벨도 성장하고 있습니다.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을 자랑합니다. 

 

더벨이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. 당신의 열정으로 더벨을 빛내주십시오. 더벨 역시 당신의 

꿈과 도전을 아낌없이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. 험난하지만 의미있는 이 여정을 함께할 패기와 열

정 넘치는 그대들을 기다립니다. 

 

2. 모집요강 : 별첨 참조 
 
 
 
 

주식회사더벨 
대표이사 성화용 

 




